
전남도, 서울시와 잡은 손 놓지 않고 상생한다
-  전남 친환경농산물, 서울시 공공급식 납품 3년 새 3배 상승   -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서울시 도농

상생 공공급식 납품 실적이 3년 새 3배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한 지역씩 인연을 맺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제공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5~7단계 유통단계를 산지와 직거래 공급방식으로 축소하여 유통

비용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나고 

생산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나주시와 담양군, 강진군, 

영광군이 선정되어 나주시-금천구, 담양군-성북구, 강진군-동작구, 영광군-중랑구와 

1:1 매칭해 서울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친환경 식재료를 직거래 

공급하고 있다.

  전남도 2018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 실적은 286개소 15억 원에서 2020년 

572개소 44억 원으로 3년 새 3배가 상승했다. 올해 서울시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 목표는 520톤으로 4개 자치구, 954개 공공시설, 서울시민 4만9천명에게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전남도는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시군에 산지 농수축산물 수집 및 서울까지 공급을 위한 물류비,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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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비 등 운영비 6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맑고 깨끗한 자연을 가지고 있어 맛

좋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며, “서울시 

공공급식뿐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품목 

다양화, 산지 조직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